
잉크젯 프린터용 잉크 수요급증
프린터 수요 1 0배 증가…5 0억원시장 놓고 수입품과 경쟁

국내 잉크젯 프린터의 보급이 시판 첫해인 9 1년 2만대에서 2년만에 2 0만대에 이르는 등 판매가 급

격히 늘고 있어, 이에따른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잉크젯 프린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9 1년 2월 미국의 휴렛팩커드가

제품을 내놓으면서 부터이다. 그 뒤 같은해 1 0월 일본의 캐논, 삼보컴퓨터, 큐닉스컴퓨터 등도 경쟁

적으로 잉크젯 프린터를 판매하기 시작해 급격한 보급 신장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잉크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나, 국내 생산이 없어 그

동안 전량 미국·일본에서 수입·사용해 왔다.

그러나 O A용 1 3 6칼럼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의 가격이 1개당 1만5 0 0 0원~ 1만8 0 0 0원, 개인용 8 0칼럼

잉크젯 프린터용 잉크 2 0㎖의 가격이 1만9 0 0 0원, 40㎖의 가격이 2만7 0 0 0원 등으로 가격이 비싸 문제

점으로 지적돼 왔다.

한편 정품 잉크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값싼 불량품이

유통되었으나 이 또한 수입품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잉크젯 프린터 헤드에는 3 5 ~ 5 0마이크론급 노즐 6 0여개

가 있는데, 노즐에 부착된 열판에 의해 잉크가 가열되면

기포가 형성되면서 미세한 잉크방울이 튀어나와 인자형

태를 형성하게 되는 잉크젯 프린터에서 정품이 아닌 제

품을 쓸 경우 콕에이션 현상이 일어나 노즐이 막혀 못

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

로 지적되고 있다.

이러한 가격과 불량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, 잉크젯

프린터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잉크의 개

발을 서두르던 잉크테크(대표 정광춘)가 큐닉스컴퓨터

(대표 장영묵)와 협력관계를 형성, 연구기간 2년, 개발

비 5억여원을 들여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의 개발에 성

공했다. 이 제품을 판매할 경우 1 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

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9 3년 현재 국내 잉크젯 프린터용 소모품, 잉크 등 리필시장 규모는 약 5 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

며, OA용 잉크젯 프린터는 평균 1개월에 0 . 9개, 1년에 1 0개 정도의 잉크제품(카트리지)을 사용하고

있으며, 개인용은 평균적으로 1년에 4번정도 카트리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 잉크테크는 월 7만개의 잉크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현재 월 2만~ 3만개 생산하고

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가격은 버블젯 방식의 카트리지형 잉크(제품명 B J I - 2 6 2 5 )가 1만1 0 0 0원, 휴렛팩커드사의 리필잉크

( H P I - 8 4 3 5 )가 2 5㎖에 7 5 0 0원, 지로용지용 특수잉크( O C R - 2 6 0 1 )가 1만6 5 0 0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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